
“지역환경과 건강 다~ 지킵니다!”

전파진흥원, 노사공동‘에코플로깅 환경 캠페인’진행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KCA)은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

자산인 영산강 유역의 환경정화를 위해 노사공동 ‘에코플로깅* 환경 

캠페인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.

 * 플로깅(Plogging) : 영어 ‘조깅’(jogging)과 스웨덴어 ‘이삭을 줍다’(Plocka Upp)의 합성어로 조깅을 
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  

KCA 임직원과 노조간부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유채꽃이 만발

하면서 방문객들의 쓰레기 투기가 늘어난 영산강 유채꽃길을 따라 진

행됐다.

정한근 KCA 원장은 “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 

보전과 생활 속 환경보호에 앞장서겠다”며 “환경 가치를 지킬 수 있는 

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KCA는 지난 해 ‘ECO 2030 환경시스템 경영’ 방침을 선포한 이후,

다양한 친환경·저탄소 활동을 실천하며 환경요소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 

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방송‧통신‧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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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진설명]

지난 8일, KCA 임직원 및 노조간부 20여명이 나주 영산강 유역 유채꽃길에 투기

된 각종 쓰레기를 주우면서 노사공동 ‘에코플로깅 환경 캠페인’에 참여하고 있다.


